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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후’의 캐릭터, 위험한 내러티브
김하영

<Hera> 2014

첨단 기술 사회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숨 가빠진 일상이 
어느덧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고유의 개별성과 
인간성까지도 잃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 7



<PressAorPressB> 2014

김하영 작가가 그리는 2D 캐릭터들은 이러한 발전의 파도에 
휩쓸려 무기력해지다시피한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 얼핏 익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떠올리게 하는 귀여운 그림체다. 그런데 
얼굴, 몸 등이 분절된 상태다. 눈은 대체로 텅 비어 있으며, 서로 또 
다른 신체 기관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다. 이들은 어딘가에서 
도망치고 있거나 뭔가를 끊임없이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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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up> 2014

작가는 이 “수동적인 먹보’들은 (포스트)모던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영국에서 작업하고 활동하는 작가는 
오랜만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 거리에서 성형외과 광고 사진 속 
‘비포&애프터’ 얼굴을 보고 기이함을 느꼈다고 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얼굴을 성형하고, 장기를 이식하는 등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인간은 벌써 ‘인간 이후’의 어떤 생명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정색 굵은 윤곽선 안에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컬러풀한 면 처리는 발랄한 인상을 주지만, 그 속의 어두운 
내러티브는 “유머가 숨길 수 있는 공격성과 위험성의 구조”를 
차용하여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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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Comedy> 2014

작가는 자신의 매체를 두 개로 나눈다. 폴리에스테르 천에 
그리는 작은 그림과 여러 장의 아세테이트 필름 위에 그리는 큰 
그림이다. 작은 그림은 개별 캐릭터들의 초상화이며, 큰 그림은 
이 캐릭터들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작가가 
캔버스 대신 폴리에스테르와 아세테이트를 택한 것은 개념적 
접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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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Humans Dream of Growing Electric Plants> 드래프팅 필름지에 아크릴릭 152.4×209cm 2014

폴리에스테르 천에 그리는 행위는 캔버스에 겹겹이 쌓여 있는 
미술사의 오랜 서사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아세테이트 필름의 경우 주로 여러 장 겹쳐서 그리는데, 이 
경우 겹쳐 놓은 상황에 따라 각 장의 그림 투명도가 달라지며 
2차원 상에서 가시적인 깊이를 표현한다. 또한 아세테이트 필름 
위에 그릴 때는 매트한 뒷면에 스케치에서부터 채색까지 모두 
완성한 다음 뒤집어서 전시한다. 완성된 상태에서 스케치 자국이 
노출되는 것은 작가의 “사물의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보려는” 
의도를 드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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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ichiki Chakachaka Choco Choco Cho> 싱글채널 비디오 3분 39초 2014

광택 나는 투명한 화면 아래로 반전된 그림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정작 표면의 붓질 등의 텍스처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화면 속 환경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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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 1983년 서울 출생. 홍익대 회화과 및 런던 로얄아카데미 석사, 이스트런던대학 박사 졸업. 갤러리압생트(2014), 런던 

43인버네스스트리트갤러리(2014), 갤러리현대 윈도우갤러리(2013) 등에서 개인전 개최. <Rain Doesn't Fall for Nothing>(런던 

페니스쿨갤러리 2015), <Dimension(s) Variable>(런던 더웨이팅룸 2015), <젊은 모색>(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4), <태도가 형식이 

될 때>(서울시립미술관 2013) 등의 단체전 참여. 런던 로얄아카데미 뒤누아이에드세공작어워드(2011) 및 저우드 프라이즈(2010)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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